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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0~5.0 미만 지진속보도 5~10초 수준으로 단축
- 흔들림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줄이고 대응 시간 추가 확보 -

□ 규모 4.0에서 5.0 미만 지진속보 발표시간이 5~10초로 짧아진다. 기상청

(청장 박광석)은 27일부터 분석체계 최적화를 통해 지진 관측 후 속보 발표

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모 

5.0 이상일 때 발표되는 지진조기경보와 같은 수준이다. 

  ○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를 

탐지하여, 느리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S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자동으로 분석하여 알리는 서비스로 현재 지진

관측 후 5~10초 수준으로 통보한다. 

  ○ 지진의 규모가 작을수록 신호가 약하고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관측자료를 활용해야 하므로 

분석 소요시간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지역에서 규모 3.5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 지진속보를 20~40초 수준으로 통보하였다.

현행 개선(‘22.4.27.)

구분 지진 규모 발표시간 구분 지진 규모 발표시간

지진속보
(지역) 규모 3.5~5.0 미만

(해역) 규모 4.0~5.0 미만
20~40초 ▶ 지진속보

(지역,해역) 규모 4.0 이상

(지역) 규모 3.5~4.0 미만

5~10초

20~40초

지진조기경보 (지역,해역) 규모 5.0 이상 5~10초 지진조기경보 (지역,해역) 규모 5.0 이상 5~10초

□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이후 촘촘한 지진관측망 확충, 

지진분석체계의 개선, 통보 결정조건 최적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진

속보*와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해왔다.(붙임 1 참조)

     * 지진속보: 120~300초(2015년)→60~100초(2017년)→20~40초(2019년)

    ** 지진조기경보: 50초 이내(2015년)→15~25초(2017년)→7~25초(2018년)→5~10초(2021년)



  ○ 최근 3년간 지진속보 대상의 지진 사례에서 기상청은 2019년 포항해역 지진

(규모 4.1)은 51초, 동해해역 지진(규모 4.3)은 49초, 2021년 어청도 해역지진

(규모 4.0)은 20초 그리고 서귀포 해역지진(규모 4.9)은 12초 만에 발표하였다.

  ○ 그러나, 지진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더라도 흔들림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더 큰 규모의 지진발생 가능성 등이 상존함에 따라 지진속보에 

대한 발표시간 단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을 위해 △ 지진분석 안정성을 고려하여 통보 

결정방법을 최적화하고 △ 관측망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통보

될 수 있도록 분석정확도 기준을 개선하였다. 

  ○ 다중분석 연산방식을 적용하여 지진을 분석하고, 지역과 해역에 따른 

통보 결정조건을 달리 적용하여 규모 4.0* 이상의 지진인 경우에도 지진

조기경보 수준으로 빠르게 통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규모 4.0~4.9는 최대 예상진도 Ⅴ~Ⅶ까지 흔들림 유발이 가능한 지진

     ※ 진도 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는 정도, 

     ※ 진도 Ⅶ: 일반 건물에 약간의 피해, 부실한 건물은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

  ○ 상대적으로 내륙보다 지진관측망이 부족한 해안가나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지진관측소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정확도가 일정 최소 기준을 만족하면 

기존보다 빠르게 발표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로는 △ 사전 정보수신 가능지역 확대

(기존 대비 최대 91 %)로 지진 대응시간 확보 △ 지진(규모 4.0 이상) 흔들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경감을 들 수 있다. 

  ○ 규모 4.0 이상 지진발생* 시 40초 수준으로 지진속보를 발표했을 경우 

사전 정보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은 반경 129 km(52,279 km2)에 해당하지만, 

10초 수준으로 단축되어 발표된다면 반경 39 km(4,778 km2)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최대 91 %의 지역이 사전 정보수신이 가능한 영역으로 개선될 

수 있다.(붙임 2 참조)

     * 최초 관측 소요시간 3초,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진파(S파) 속도를 3 km/s로 가정



  ○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20~40초 수준으로 통보될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흔들림을 먼저 느끼게 되어 불안감을 유발하였으나, 5~10초 

수준으로 단축 될 경우 신속한 정보 수신을 통해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상청에서 통보된 지진속보 정보는 지진재난문자를 통해 전국 또는 

해당 광역시도에 전달되고, 텔레비전 자막,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된다.(붙임 3 참조)

     *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텔레비전 자막, 누리집(네이버, 다음), 사회관계망서

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문자(LINE), 동영상 공유 서비스(유튜브 실시

간‘지진감지영상’) 등

□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은 지진분석 안정성과 

정확도를 고려하여 최대 단축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지진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고 신속한 정보전파를 통해 지진대응시간 확보와 

지진재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 단축 경과 및 서비스 체계 개선 내용

         2. 지진속보 단축에 따른 사전 정보수신 확대 효과

         3. 지진정보 연계 현황 및 지진재난문자 송출기준

     

http://www.korea.kr


붙임 1  신속정보 단축 경과 및 서비스 체계 개선 내용

□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경과

□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을 위한 다중분석 지진조기경보 체계 개선 내용



붙임 2  지진속보 단축에 따른 사전 정보수신 확대 효과

□ 지진속보 단축(40초→10초)에 따른 사전 정보수신 가능지역 확대(사례 1)

□ 지진속보 단축(20초→5초)에 따른 사전 정보수신 가능지역 확대(사례 2)



붙임 3  지진정보 전달체계 현황 및 지진재난문자 송출기준

□ 실시간 지진정보 전달체계 현황

○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과 직접연계: 54개 기관, 66개 시스템 연계 중

□ 지진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 

지 역 해 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0 이상 규모 4.5 이상 전국

규모 3.5 이상∼4.0 미만 규모 4.0 이상∼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 km 해당 광역시‧도

규모 3.0 이상∼3.5 미만 규모 3.5 이상∼4.0 미만 반경 50 km 해당 광역시‧도

※ 국내지진(남한)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